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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 애틀랜타전서6년만에완봉…시즌4승

5회까지퍼펙트행진…9이닝4피안타무사사구

평균자책점 2.03…내셔널리그전구단상대승리

류현진(32 로스앤젤레스다저스)이메이저리그

개인통산두번째완봉승을거두며내셔널리그전

구단상대승리를달성했다.

류현진은8일미국캘리포니아주로스앤젤레스다

저스타디움에서열린 2019 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

그애틀랜타브레이브스와의홈경기에선발등판해

9이닝동안4안타만내주고무실점으로역투했다.

사사구없이삼진을5개잡으며공93개로9이닝을

채운류현진은불펜진의도움없이경기를끝냈다.

다저스는류현진의호투속에9-0으로완승했다.

류현진이완봉승을거둔건, 빅리그에처음입성

한 2013년로스앤젤레스에인절스전(9이닝 2피안

타무사사구무실점)이후개인두번째다. 2170일

만에완봉승을거둔류현진은내셔널리그 14개전

구단상대승리까지완성했다. 시즌 4승(1패)째도

챙겼다.

류현진의시즌평균자책점은 2.55에서2.03으로

더낮아졌다.홈에서특히안정적으로투구하는류

현진의 장점은 이날도 발휘했다. 류현진은 지난해

9월1일애리조나다이아몬드백스와의경기를시작

으로올해홈 4경기까지안방에서치른 8경기에서

볼넷을한개도주지않았다.

2013년 빅리그에 입성한 류현진은 이날 전까지

내셔널리그13개팀을상대로승리를챙겼다. 애틀

랜타를상대로는정규시즌에서 3차례선발등판해

평균자책점은2.95로호투하고도승리를챙기지못

했다.

그러나 개인 통산 네 번째 애틀랜타전에서는 완

봉승으로앞선등판의아쉬움을털어냈다.

또다른개인기록도세웠다. 지난2일샌프란시스

코자이언츠전에서8이닝(4피안타1실점)을소화한

류현진은 8일에는 9이닝을채우며메이저리그진출

후처음으로 2경기연속 8이닝이상을소화했다.

류현진은이날 1회초첫타자오지올비스부터 5

회마지막타자댄스비스완슨까지15타자연속범

타처리하며 퍼펙트행진을이어갔다.

6회초첫타자타일러플라워스에게좌전안타를

내주며퍼펙트행진이멈췄지만, 다저스팬들은류

현진에게기립박수를보냈다.

류현진은 7회두번째안타를내주며 2사 2루에

몰렸으나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의 잘 맞은 타구를

다저스 우익수 코디 벨린저가 멋지게 걷어내면서

실점위기에서벗어났다. 8회와 9회에도마운드를

지킨류현진은실점하지않고경기를끝냈다.

류현진은타석에서도빛났다. 그는 6회말 2사 1

루에서는우전안타를쳤다. 지난해 9월 24일샌디

에이고파드리스전이후 226일만에나온안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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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쇼 류 다저스에이스는너야

UEFA챔스리그4강

잉글랜드프로축구프리미어리그리버풀이기적

을연출했다.

리버풀은 8일 영국 리버풀의 안필드에서 열린

2018-2019시즌 UCL 4강 2차전에서 바르셀로나

(스페인)에4-0으로이겼다.

지난 1차전에서 0-3 대패를당해패색이짙었던

리버풀은 2차전대승으로합계스코어 4-3을기록,

극적으로결승에올랐다.

지난 2005년 이스탄불의 기적을 연출하며

UCL우승컵을들어올렸던리버풀은2019년 안필

드의기적을만들어내며또한번UCL에서드라마

를썼다.

2005년터키이스탄불에서열린AC밀란(이탈리

아)과의UCL결승에서리버풀은전반에3골을내준

뒤후반에 3-3을만든후승부차기끝에우승했다.

리버풀은또이날승리로홈무패기록을 20경기

(17승3무)로늘렸다.

무함마드살라흐,호베르트피르미누가부상으로

결장한리버풀은디보크오리기와제르단샤키리를

투입해공격진을꾸렸다.

이에맞서는바르셀로나는 1차전대승을수확했

던루이스수아레스-필리피코치뉴-리오넬메시의

삼각편대를다시출격시켰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리버풀은 전반 이른

시간선제골을뽑아내희망의불씨를밝혔다.

전반7분바르셀로나의헤딩실수를틈타공을잡

은 조던 헨더슨은 문전으로 순식간에 파고들어 슈

팅을날렸다.

마르크-안드레테어슈테겐골키퍼에게막힌이

슈팅이 오리기에게 흘렀고, 오리기는 빈 골문으로

공을차넣어선제골을기록했다.

후반에도바르셀로나는라인을내린채수비적으

로 경기에 임했지만 리버풀은 상대의 빈틈을 찾아

내추가골을넣었다.

후반 9분측면에서상대수비의골을빼앗은리버

풀의트렌트알렉산더-아널드는문전으로낮고빠

른 크로스를 올렸다. 쇄도하던 조르지니오 베이날

둠은 이를 강력한 슈팅으로 연결해 바르셀로나의

골망을흔들었다.

기세를올린베이날둠은 2분후샤키리가올린크

로스를머리로받아곧바로추가골을뽑아냈다.

합계스코어 3-3이되자웅크리고있던바르셀로

나는서서히라인을올리며공격에나섰다.그러나

또다시골을만든쪽은홈에서기세를탄리버풀이

었다.

후반34분알렉산더아널드는기습적인코너킥을

올렸고, 문전에 있던 오리기가 침착하게 마무리해

4번째골을뽑아냈다.

합계스코어 4-3의리드를잡은리버풀은미드필

더2명을수비라인으로내려 6백을형성해바르셀

로나의공격을막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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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현진(로스앤젤레스다저스)이8일미국로스앤젤레스다저스타디움에서열린2019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 애틀랜타브레이브

스전에서9-0으로완봉승을거둔뒤동료커쇼와기쁨을나누고있다. /연합뉴스

대단했어

기적의리버풀…고개숙인메시

바르셀로나에 1차전 0-3열세뒤집고 2차전4-0…극적결승진출

성적부진 KIA,흥행도고전

KBO리그관중 200만명돌파

두산1위…챔스필드전년비18%↓

KIA 10일부터SK KT와홈6연전

KBO리그가 200만 관중을 돌파했다. 인기 구

단 KIA 타이거즈는 성적 부진으로 흥행 중심에

서지못했다.

2019 신한은행MY CAR KBO 리그가지난 7

일개막 183경기만에 200만관중을돌파했다.

이날KIA와두산베어스의경기가열린잠실구

장에1만3196명이찾는등전국 5개구장에총 3만

8889명이 입장하면서 누적 관중 201만9021명을

기록했다.

이와함께지난달 13일(90경기) 100만관중돌

파이후 93경기만에 200만관중을넘어섰다.

구단별로는두산이홈 21경기에30만51명이입

장하면서 10개구단중최다관중을동원했다. 롯

데자이언츠는 22경기에 27만7942명이입장해그

뒤를이었다.

SK와이번스(26만2876명)와LG트윈스(24만

1465명), NC 다이노스(22만705명)까지 5개 구

단이관중 20만명을넘어섰다.

특히올시즌새안방을선보인NC는두차례매

진을기록하는등지난해대비75%의관중증가율

을보이며티켓파워를과시했다.

홈 17경기에 16만460명이 입장한 삼성 라이온

즈와 19경기에 11만4798명이입장한키움히어로

즈는각각지난해대비 1%의관중증가율을기록

했다.하지만KBO리그의 전국구구단으로꼽히

는KIA는성적과흥행에서모두고전을면치못하

고있다.

KIA는지난달 21일챔피언스필드에서열린두

산과의시즌3차전에서 2-9패를기록하며, 10구단

체제후처음으로 10위까지추락했다.

하위권에서전전긍긍하는동안KIA의관중수는

지난해보다 18%나감소했다.

홈 15경기에 15만4165명의관중이찾으면서지

난해같은기간 18만7259명보다 3만3094명이줄

었다. 평균 관중도 1만2484명에서 1만278명으로

떨어졌다.

출발은나쁘지않았다.

3월 23일 LG와의시즌개막전에는챔피언스필

드2만500석이가득차면서매진이기록됐었다. 24

일에도 1만757명이입장했다.

하지만개막2연패속 꽃샘추위가기승을부리

면서첫야간경기가진행됐던 3월 26일한화전관

중수가 5553명으로급감했다.날씨여파로한화와

3연전기간챔피언스필드를찾은관중은 1만7433

명에불과했다.

기온이회복한뒤에는성적탓에관중석에찬바

람이불었다.

KIA의 최근 홈경기였던 지난 2일 삼성전에는

7550명의관중이찾는데그쳤다. 전날 8023명에

도미치지못하는관중수였다.

무엇보다그동안 흥행 보증 수표로 꼽혔던 양

현종의등판날이었기때문에경기장의빈관중석

이더쓸쓸하게느껴졌다.

창원, 잠실로 이어진 원정 6연전 길에 올랐던

KIA는 10일부터챔피언스필드에서 SK와주말 3

연전에나선다. 그리고 14일부터는 KT를안방으

로불러들여대결하는등홈 6연전을치른다.

KIA는앞선아쉬움을뒤로하고 10일부터시작

되는홈 6연전을통해성적흥행두마리토끼를좇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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